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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진한 목사는 한국에서 청소년. 

방송 사역을 하던 중, 92년 미국에 

와서 남가주 사랑의교회 부교역자

로, 그리고 엘에이 한인타운에서 크

리스천을 위한 쉼터이자 복합 문화

공간 “향기나는 숲”을 무료로 운영

했다. 또한 청년을 위한 햇빛교회를 

시작해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를 전하며 17년 간 목회, 문화 선교, 

잡지 발행 사역을 감당했다. 과거 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에게 

마음이 기운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제가 LA한인타운에서 청년을 위

한 문화사역과 교회를 시작한 것은, 

제가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살던 때 교회가 삶에 

버팀목이 되어준 기억때문입니다.” 

인진한 목사는 2015년 LA 사역

을 마무리하고, 뉴욕으로 건너가 뉴

욕장로교회(선임), 예삶교회(담임)

에서 목회 사역에 전념했다.

작년, 그는 다시, 청년들과 동고

동락했던 그의 삶이 묻혀 있는 LA

로 돌아왔다. 지난 10년동안 여러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점점 

청년사역이 사그라지고, 코로나 사

태 이후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의 30년간 사역을 반추

하며 <노블 라이프>를 집필했고, 

또한 이 책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

역을 준비하고 있다.

기독일보에서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그의 책 <노블 라이프>와 그

의 새로운 사역 계획에 대한 이야

기를 들어 보았다.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는 무

엇인가요?

이 시대는 성도들을 향한 유혹과 

도전이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

다. 이를 통해 세상 문화와 타협하

며 고귀한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

리고, 신앙생활이 단순히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며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믿음

의 영적 분별력이 더욱 필요한 상

황입니다. 이를 위한 성경적 지침

서가 필요하다고 여겨 본서를 준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주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귀한 성도

는 세상과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본서는 성경적 

성도론과 제자론을 설명하고 있는

데, 먼저, “예수님을 만나다. 예수

님을 귀담다. 예수님을 빼닮다. 예

수님을 따르다”로 크게 4가지 주제

를 나누고, 각 주제에 맞는 20가지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존귀한 성도는 고귀

한 믿음으로 찬란한 인생을 산다.” 

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초신자, 청년,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거나 영적 무력감에 빠진 분들

에게 삶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돕고, 

사명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

기를 줍니다. 제목, 내용, 문장, 단

어, 예화, 적용등이 누구나 쉽게 읽

을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삶의 의미를 상

실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 시

대의 절망을 어떻게 바라보시며, 교

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유행하는 방법들을 교

회가 도입하는 프로그램들을 중단

하고, 성경적, 복음적, 사명적 교회

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교인의 

만족을 위한 탁아소, 끼리끼리 누

리고 즐기는 유람선의 모습이 아니

라, 세상의 회복을 위한 영적 훈련

소, 구원을 위한 희망의 방주로서

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예

수의 제자로서 세상에 존재하도록 

구원, 복음, 희생의 메시지를 선포

하고 실행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야 합니다.

책에서 말하는‘존귀함’은 세상에

서 강조하는 자존감이나 자기긍정

과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노블’(Noble), ‘존귀함’은 성경

에서 말하는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의 자녀를 존귀하다고 선포하셨

습니다. 자신이 맘에 들지 않아도, 

지금 살고 있는 인생에 회의감이 

들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

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를 놓치

지 않아야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

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거

듭난 인생,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잃지 말아

야 합니다. 자신을 세상과 사람앞

에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

나님이 정하신 절대적 평가를 기준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

신은 내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성도의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세상과 사탄

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인정하신 성도의 정체성이 찬란

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사역을 구체적

으로 소개하신다면?

‘찬란한 인생 재단’의 모든 사역

은 <노블 라이프> 책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존귀한 성도의 찬란

한 인생’ 이라는 주제의 말씀 선

포와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의 영

적 자존감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같은 주제로 새로운 형식의 소그

룹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회

에 교재 및 다양한 자료를 지원하

고 있습니다.

1) 찬란한 인생을 위한 말씀 선포(예

배, 집회, 수양회, 특히 청년부)

2) 영적 분별력과 찬란한 인생 세미나 

3) 소그룹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지원

‘노블 라이프’ 책은 판매하지 않

고 가능하면 많이 배포하려고 합

니다. 재단사역을 위한 도네이션

을 받습니다. 교회나 개인이 신청

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 : 213-696-7770

책 주문 : xnoblelife@gmail.com

인스타그램: xnoblelife 

정리: 주디 한 기자 

코리아타운 넘버원, 
HeritAge PACE 고령자 위한 맞춤형 돌봄 제공

책 <노블 라이프>.

30여 사역 돌아보며  
<노블 라이프> 집필

HeritAge PACE는 한인 어르신들

을 위한 혁신적인 ‘PACE (고령자를 

위한 포괄적 돌봄 프로그램)’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PACE 프로그램은 55세 이상의 어

르신들이 요양원이나 시설에 입소

하지 않고, 자신이 익숙한 집과 지

역사회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독

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의료 및 사회 복지 서비스로, 원

할 경우 집에서도 시설과 비슷한 수

준의 전문적이고 세심한 케어를 받

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HeritAge PACE가 제공하는 프

로그램은 크게 의료, 생활지원, 비

용 지원의 세 가지 핵심 분야로 구

성된다. 의료 서비스로는 주치의와 

전문의의 정기적 진료, 전문 간호

사의 건강 관리, 물리치료, 작업치

료, 언어치료, 처방약 관리 및 영양 

상담 등이 포함된다. 생활지원 서

비스에는 사회복지사의 개별 상담, 

가정 방문 돌봄, 주간보호센터 이

용, 교통 지원 및 가족 돌봄자 교육

이 포함되어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

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HeritAgePACE는 한국 문화

와 전통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있어 언

어장벽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식을 

포함한 맞춤형 식단 제공, 전통 건강 

관리 방식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특별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다.

HeritAge PACE의 참여 대상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거주하는 55

세 이상의 어르신 중 요양원 수준

의 의료 케어가 필요하면서도, 전

문가의 지원을 받아 가정과 지역사

회에서 안전하게 생활 가능한 분들

이다. Medicare와 Medicaid 가입

자는 추가 본인 부담금 없이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 

이용자에게도 맞춤형 비용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빗 고 사장(HeritAge PACE)

은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르신들

이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친

숙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문

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오랜 경험을 가진 시니어 

케어 전문가로서 혁신적 돌봄 서비

스 모델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Dr. Young-Jik Lee, Med-

ical Director는 30년 이상의 내과 

전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

의 건강을 세심히 관리하며, 고혈

압, 당뇨병, 호흡기 질환 등 만성 질

환 관리에 특화된 맞춤형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문

의는 전화(888-804-1118), 이메

일 (info@HeritAgePACE.org), 웹

사이트(heritagepace.org)를 통해 

가능하다.            토마스 맹 기자

주소: 1818 S Western Ave Suite 

100, LA CA 90006     

HeritAge PACE는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혁신적인 ‘PACE (고령자를 위한 포

괄적 돌봄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독일보 

청년사역 개척한 인진한 목사, 10년 만에 LA에 돌아온 이유는?

고령자 포괄적 돌봄 프로그램



CPU 평생교육원 주최 제2차 

시니어 세미나, <시니어가 살

면, 교회가 산다>가 10일(화) 훌

러톤장로교회에서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시니어를 교

회 동역자로 세우고, 실제적 사

역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

련됐다. 호성기 목사(PGM 국

제대표)는 ‘시니어를 전문인 선

교사로!’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

해 시니어 세대의 새로운 사명

과 가능성을 일깨웠다. 이성희 

목사(PULI 원장)는 ‘미주한인

교회 시니어 사역 현황 조사결

과’를 최초로 공개하며 데이터

에 기반한 사역의 필요성을 역

설했고, 송병일 목사는 ‘시니어 

목회 프로세스’ 강의를 통해 현

장 중심의 실제적인 방안을 제

시했다.

점심시간 이후 진행된 소그

룹 토의 및 발표회에서는 참

석자들이 각 조로 나뉘어 ‘시

니어 사역 활성화’를 위한 아이

디어를 쏟아냈다. 발표회에서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 ‘시니어 전

문 상담사 양성’, ‘유급 봉사단’, 

‘AI 시대에 맞는 시니어 교육’ 

등 현장의 필요가 반영된 창의

적이고 실제적인 제안들이 공

유되어 참석자들의 큰 공감과 

박수를 받았다. 한 참석자는 “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희망

을 보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미나를 총괄 진행한 CPU 

평생교육원 황성만 목사는 “오

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미주 한

인교회들이 연합하여 시니어 

사역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어가는 일에 함께 노력해 나가

자”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CPU

와 부설 평생교육원은 미주 한

인 커뮤니티의 재교육과 평생

학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성공적

인 개최에 힘입어 오는 9월부터 

‘시니어 사역 전문가 Certifi-

cate 과정’을 개설하여, 시니어 

사역에 대한 신학적, 실제적 전

문성을 갖춘 사역자들을 본격

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본 과

정은 시니어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사역 프로

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

는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세미나 및 ‘시니어 사역 전문

가 Certificate 과정’에 대한 자

세한 문의는 CPU 평생교육원

으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CPU 평생교육원 

문의: CPU 평생교육원 황성

만 목사 (puli_pm@cpu.edu, 

1-562-536-0128)

32025년 6월 20일 금요일제 965호

참석자 소그룹 토론 및  발표회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 나눠   

남   가   주

➔ 1면 기사 <중동 긴장 속 기도 촉

구>에 이어서 

교황 레오(Pope Leo)는 지난 14일

(이하 현지시각)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스포츠 희년’ 행사 

중 중동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

며 “그 누구도 타인의 존재를 위협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상

황은 매우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모든 당사자

에게 책임감과 이성을 갖고 대응할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 위협이 없는 세상을 만

들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정의, 형제애, 공

동선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평화가 필요하다. 모든 국가는 평

화의 길을 지원하며, 화해의 과정

을 시작하고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책

임이 있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Sir Keir Starmer) 총

리는 “자제와 냉정, 외교 복귀”를 촉

구하며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

라고 전했다.

남가주교협(회장 샘신 목사)이 ‘

후원 감사의 날’을 11일 오전 11시

에 평화교회(김은목 목사)에서 개최

했다. 이 행사는 남가주교협이 신년

하례회를 여는 것을 취소하고 진행

한, 지난 1월 발생했던 알타데나 지

역 산불 재해를 돕고 지원하는 데에 

후원의 손길을 펼친 단체 및 개인들

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

련됐다.

회장 샘신 목사는 “지금까지 교협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준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식사의 자리를 준비했다”며 “

앞으로 이어질 하반기 사역에도 변

함없는 기도와 격려로 동행해주기

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후원의 손길을 건네준 단체

와 개인들에게 감사장이 전달되었

으며 하반기 교협 사역 소개의 시간

이 이어졌다. 남가주교협은 7월 1일

부터 13일까지 한국 대학생 미국 방

문단 지원 사역, 7월 12일 교회, 단

체 친선 탁구대회, 8월 초에 AI 세계

선교대회 참여, 8.15 연합예배 및 ‘

블레싱’ 프로젝트를 펼칠 예정이다. 

이 연합예배는 1세와 2세, 영어/한

어 찬양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

배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젊은 목회자 초청 토요새벽 릴레이 

초청 집회, 9월에 남가주 교회 사모 

위로회, 10월에 남가주 친선 족구대

회, 10월에 사랑의 쌀 나눔 사역, 대

학 대학원생(유학생 등)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감사의 날 예배에서는 정해

진 목사(증경회장)가 ‘삼겹줄의 교

훈’(전도서 4:9-12)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남가주교협임원단이 

특별찬양을 했다.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 교협, 산불 재해‘후원 감사의 날’개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미래 선교 

전략을 제시할 ‘제 1차 세계선교대회’

의 개최 계획이 6일 LA온누리교회에

서 열린 AI 세미나 현장에서 공개됐

다.

GMU, AI연구소연합, 한국세계

선교협의회(KWMA), 남가주기

독교교회협의회(회장 샘신 목사)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025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ZOOM과 YouTube를 통해 온라인으

로 진행되며, AI 기술을 목회와 선교, 

교육 현장에 접목하는 구체적인 방법

을 다룬다. 20여 명의 AI 전문 교수진

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회 실회위원장이 이충희 GMU 

AI융복합연구소장은 “AI 기술은 이

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이를 선교의 도구로 삼아 미래 세대

를 준비시켜야 한다. 이번 대회를 통

해 전 세계 사역자들이 AI 활용 역

량을 갖추고, 특별히 교육 기회가 부

족했던 선교지 학생들이 AI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가비는 $20… 전 수익은 선교

지 장학기금으로 사용

참가비는 1인당 20달러(한화 약 

3만원)이며 등록자는 모든 강의 참

여와 자료 제공, 녹화 다시보기 서

비스는 물론, 대회 이후 선교지에

서 진행될 AI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얻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참가비 수익금과 

후원금을 전액 선교지와 빈곤국 학생 

AI 교육 지원을 위한 매칭 펀드로 조

성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AI 

교육이 필요한 전 세계 선교지의 학

생 400명을 선발해 무료로 교육 기회

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디 한 기자

 강의일정

1일차(8/4): AI와 목회

2일차(8/5): AI와 선교, 교육

3일차(8/6): AI와 비지니스 및 기타

문의: AIDirector@gm.edu (이충희 

실행위원장) www.AXMission.org

제2차 시니어 세미나, 실질적 사역 방향 모색 

제2차 시니어 세미나가 훌러톤장로교회에서 개최되었다. ⓒCPU 평생교육원 

제1차 AI 세계선교대회 개최 

남가주교협(회장 샘신 목사)이 ‘후원 감사의 날’을 11일 오전 11시에 평화교회(김은목 목사)에서 개최했다. ⓒ기독일보

한국 대학생 방문단 지원, 친선 
탁구대회, AI 세계 선교대회, 

8.15 연합예배 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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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새

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집

단이지만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 동안 감소했다.

2천7백건의 인구조사와 설문조

사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2010년부

터 2020년까지 1억 2천1백60만 

명 증가하여 약 23억 명에 달했다. 

2020년 기준 약 78억 명으로 추산

되는 전 세계 인구 중 기독교 인

구는 1.8%p 감소한 28.8%를 기록

했다.

반면,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20

억 명으로 3억4천7백만 명이 증

가했다. 전 세계 인구에서 무슬림

이 차지하는 비중은 1.8%p 증가한 

25.6%를 기록했다. 이 연구는 또한 

무슬림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

장하는 종교 집단으로 꼽았다.

연구자들은 전 세계 인구에서 기

독교인 비중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은 종교적 이탈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종교적 이탈이 전 세

계 인구에서 기독교 인구가 차지하

는 비중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또

한, 주로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

의 종교적 이탈은 무종교 인구 증

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무종교인으로 분

류되는 사람은 2010년에서 2020

년 사이에 2억7천10만 명 증가해 

총 19억 명에 달했다. 이들은 전 세

계 인구의 거의 4분의 1, 즉 24.2%

를 차지한다.

연구자들은 종교적 이탈과 종교 

전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117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기독교

인들은 개종으로 가장 큰 순손실을 

경험했다(신자 1.0명당 기독교인 

3.1명).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 대부

분은 더 이상 어떤 종교에도 속하

지 않지만, 일부는 다른 종교에 속

한다고 밝혔다”라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중국은 무종교 인

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중국 

인구의 약 90%인 13억 명이 무종

교인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20

년 종교적으로 무관하다고 밝힌 

사람이 약 1억 1백만 명으로 2위

를 차지했으며, 10년 전보다 97%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현재 유럽을 넘어 가장 많은 기독

교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지

적되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기

독교인의 30.7%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 거주하는 반면, 유럽에는 

22.3%만이 거주했다.

대부분 국가(약 120개국)는 여

전히 기독교가 다수인 국가로 남

아 있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무종

교가 종교적 지형을 천천히 변화시

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영국(49%), 호주

(47%), 프랑스(46%), 우루과이

(44%)에서 기독교 인구가 50% 미

만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연구

자들은 “이러한 각 지역에서 무종

교인들이 현재 전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슬림, 

힌두교도, 불교도, 유대교도 또는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같은 

소규모 종교 집단은 전체 인구의 

11% 이하”라고 밝혔다.

분석 기간 동안 무종교인은 네

덜란드(54%), 우루과이(52%), 뉴

질랜드(51%)에서 다수를 차지했

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으로 무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한 

나라는 중국, 북한, 체코, 홍콩, 베

트남, 마카오, 일본이었다. 

                           이미경 기자

[이전호 ‘진화론, 창조론 공격’ 

기사 이어서] 

그러면서 “진화론자들은 기독교 

창조론의 터를 무너뜨릴 때 사회주

의, 마약, 가정파괴, 안락사, 페미니

즘, 학교 폭력, 문화 막시즘, 동성애 

등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고 인

식했다”며 “제일 큰 문제는 교회 안

에서 창조론을 무시하고 유신진화

론을 주창하며 ‘팀킬’하는 존재들”

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한 기독교방송 유튜

브에선 유신진화론을 설파하고 있

다. 또 한 신학대 교수는 유신진화

론을 주장했는데 이 학교는 결국 유

신진화론의 폐해를 인식하고 그를 

징계했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언

론은 해당 교수를 사학에 의해 핍박

받는 피해자로 인식시켰다. 이처럼 

유신진화론은 교묘히 교계에서 똬

리를 틀고 있다”고 했다.

노 대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창

조신앙에 입각해 다음세대들에게 

창조-타락-구속-하나님나라의 복

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조영길 변호사

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등

의 반대까지 금지시켜 사실상 지지 

수용을 강요하는 전체주의를 초래

한다”며 “그 결과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를 만연케 해 개

인과 가정 및 사회의 건전성을 중대

하게 훼손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은 회

개 없이 음행이나 동성애에 탐닉하

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

으로 받을 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6

장 9-10절에 따라, 다음 세대들이 

회개 없이 동성애 행위를 계속하여 

불의한 자들로 남도록 함으로써, 영

원한 지옥 심판의 길로 유혹하는 위

험한 법률”이라고 했다.

또한 “서구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목사로 안

수하고, 동성애가 성경적 죄가 아니

라고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다. 특히 

목사가 동성결혼식을 집례하는 등 

심각한 영적 간음과 배도에 빠졌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구교회의 이러한 현

상의 원인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분열돼 방어력

을 상실한 데 있다”며 “이는 성경의 

절대적 신적 권위를 믿는 교회는 동

성애 등을 반대하는 입장,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인하고 인간의 책으

로 보면서 비평하는 자유주의 신학

을 따르는 교회는 동성애 등을 수용

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분열된 탓이

다”라고 했다.

아울러 “서구교회는 18세기 말 

칸트가 『이성의 한계 내에서 종

교』를 저술한 뒤 이성을 기초로 신

학을 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독일 등

지에선 이성에 최고 권위를 부여하

며 성경무오설을 거부하고 성경비

평을 발달시켰다”며 “이후 성경의 

오류를 전제로 성경비평을 수용하

는 독일 신학이 발전되면서 21세기

인 현재까지 세계 신학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 결과 

목회자들의 성경에 대한 믿음이 근

본부터 붕괴돼 갔고, 교회 성도들의 

믿음 붕괴로 이어지며, 결국 교리적 

일탈이 가장 극심한 자유주의 신학

적 주장을 용납하게 됐다”며 “그러

자 퀴어신학 마저 용납하며, 동성애

에 반대하는 거룩한 믿음의 싸움 역

량을 상실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대 성경비평을 강력 허

부해야 한다고 경고한 교회 지도자

들도 있었다.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는 1881년 유럽의 거의 모든 

신학교들에서 행하는 성경 비평이 

교회를 파괴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며 “영국의 찰스 스펄전은 1887년 ‘

내리막길 논쟁’을 주도하며 성경비

평을 용납하는 침례교연맹을 탈퇴

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존 그레샴 메이첸은 1923년 『기독

교와 자유주의』를 저술하여 성경

비평을 용납하면서 자유주의화 되

는 미국교회들에게 ‘자유주의는 기

독교가 아님’을 논증했다. 또 메이

첸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자유주의

화로 결국 성경비평을 불허하는 웨

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건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틴 로이즈 존스

는 1966년 영국 복음주의자 총회에

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인하는 성

경비평 용납자들과 결별을 요구했

다”며 “프란시스 쉐퍼는 『오늘날 

교회의 사명』에서 성경비평의 용

납은 영적 간음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복음주의의 붕괴를 경고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성경비평 신학을 

막아내어 동성애 등에 저항하는 곳

은 남침례교단, 개혁주의적 장로교

단(PCA, OPC) 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2007년 차별

금지법 발의 이래 2024년까지 18년

째 이를 저지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성공의 직접적 원인은 한국교회가 

교파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성경 

믿는 신앙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

기 때문”이라며 “교회연합단체들인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등 

모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모

든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

역 목회자들의 개별적 면담과 강력

한 설득이 주요했다고 할 수 있다”

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한국교회가 차

별금지법 저지 등에서 거두고 있는 

기적적 성과는 바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복음주의 신학을 따

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에서 

복음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의 비

중은 90% 이상이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성경의 신적 권

위를 믿는 신앙이 확고히 유지되는 

까닭은 조선 선교 초기 성경 무오성

을 견지하는 선교사들 덕택이다. 이

러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경향성은 교회 성장에 크게 일조했

다”고 했다. 그러면서 “1903년 하디

의 원산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1920년 평양신학교 출신의 길선주 

김익두 목사 등이 주도한 장로교 부

흥, 1930년대 성결교 부흥 등이 그 예

다.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잇따른 

분열에도 대다수 교단들은 성경완전 

무오성을 신조 1조로 견지하고 있다. 

이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교회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장로교 중 성경비평을 용

납하는 소규모 교단은 한국기독교장

로회(기장)뿐이다. 물론 기장에도 동

성애·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라는 조

직은 기장의 차별금지법 찬성 흐름

에 반해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운

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장에서도 교

단의 부흥과 성장을 주도한 것도 이

중표 목사의 한신교회 등 복음주의

적 교회들이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신학교들은 성

경의 완전 무오성을 훼손하는 강의

를 금지해야 하고, 그래야 미래의 

목회자들이 성경 믿는 신앙을 지

켜 성도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거룩한 사명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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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인구 중 기독교인 비중 최다… 
성장 속도는 이슬람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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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은 십자가에 처형

된 자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은 사회의 안전을 

깨뜨리는 위험한 범죄자들과 사회적 지

위가 가장 낮은 천민계층에게 실시되었

다. 이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법 테두리 밖

에 있는 자들이거나 인간으로서 권리를 

박탈당한 노예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로

마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억압해야 하였

던 집단들이었다.

“팍스 로마나”(pax romana)라는 슬로

건 이면에는 로마 체제에 저항하는 자들

을 응징하는 잔혹한 형벌과 이를 실시하

는 엄청난 군사력이 있었다. 이렇게 체제

에 대한 반란자를 잔인하게 응징하는 결

과로 로마는 사회적인 안정과 법적인 평

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반 군

중들은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자들

이란 의당히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면에서 

반국가적 내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였다. 십자가 처형자들은 사회적으

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예수께서 판결

받은 십자가형이란 그 당시에 가장 수치

스러운 형벌, “최고의 형벌”(summum 

supplicium)이었다.

V. 십자가의 어리석음

희랍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실재하는 신

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들로 간주되

었다. 이들에게 신들은 영원한 존재로서 

이 세상과는 초월해 있는 존재들이었고, 

다신론적이었다. 희랍 로마인들이 표상한 

신들은 철학적 명상 속에서 사변될 수 있

는 존재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 표상으

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갈릴리

의 무명(無名)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들의 신 표

상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신들

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고다의 십자가의 처형 속에 

이 세상의 구세주로서 자신을 드러낸 예

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

로 신표상(神表象)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미련한 것으로 간주되었

다. 희랍인들이나 로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 없고,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

나사렛 시골 동네 출신인 예수는 자신

을 메시아라고 하여 정치적 선동자로 몰

려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이러한 십자

가에 달린 자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사실

은 이들에게 “어리석음”(moria) 내지 “미

친 짓“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고린도교

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이 언급한 “십

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

한 것이요”(고전 1:18)라는 말은 십자가 

처형에 대한 당시(當時) 사람들의 일반적

인 인식을 표명하고 있다. 십자가의 복음

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고전 1:23)

으로 간주되었다. 희랍 청중들은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

다. 십자가라는 단어에는 잔혹한 수치와 

멸시와 미련함과 무시(無視)가 동반되었

기 때문이었다.

VI. 유대인들에게 인식된 십자가 처형

더욱이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세

운 십자가를 자주 볼 수 있었던 유대인

들은 제자들이 증거한 십자가의 말씀을 

더욱 인정할 수 없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저주받은 자(신 

21:23)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고대 세

계의 종교적 이상과 비교하여 볼 때 기독

교의 십자가 메시지는 로마시대 역사가 

수에토니우스(Suetonius)의 용어인 “해

로운, 새로운 미신”(superstitio nova et 

malefica) Nero 16, 3.으로서 서술될 수

밖에 없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광

스러운 모습으로 오는 인자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이런 의

미에서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였던 것이

다.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유대인의 관

점에서는 메시아는 다윗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

방시키는 승리의 왕이지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상상

할 수 없는 것이었다. Joseph Ratzinger, 

Jesus von Nazareth 2. . 『나자렛 예수 2

』. 307. 이러한 영광의 신학 관점에서 십

자가란 걸림돌(σκάδαλον, a stumbling 

block, 고전 1:23)이 되었다.

십자가 신학이란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움의 상징

(히 12:2)이었다. 그러므로 그 시대 유대

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 들

일 수 없었다. 당시 수치의 상징인 예수의 

십자가를 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받아들

이는 것은 오로지 성령으로 감동받은 자

들만에게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십자가라는 수치

와 걸림돌(skandalon)이라는 장애를 걷

어내고 나사렛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

의 구원을 발견한,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

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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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가 받은 십자가형,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 (III)

김   영   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상임대표

최근 오픈도어즈US의 라이언 브라운 대

표가 크리스천포스트(CP)에 북한 지하교회

에 대한 글을 기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55년에 설립된 오픈도어즈는 70개국 이

상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지속

적으로 봉사해 왔으며, 기독교인들이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는 상위 50개국을 선정하

는 연례 세계 감시 목록(World Watch List) 

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음은 라이언 브라운 

대표의 기고문 전문이다.

북한은 지난 30년 가까이 오픈도어선교

회(Open Doors)의 ‘세계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World Watch List)’에서 거의 매년 1

위를 차지해 왔다. 이는 북한에서 예수 그리

스도를 믿는 것이 단순한 소수 종교의 실천

을 넘어,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성경을 소지하거나 기도하고, 복음

을 전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된다. 신자는 

“적대 계층”으로 낙인찍혀 고문과 투옥, 심

지어 처형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많은 북한 성도들은 그 믿음을 놓지 않

고 살아가고 있다.

◈신앙이 반역이 되는 땅

북한 정권은 김씨 일가에 대한 절대적 충

성을 요구한다. 이런 체제에서 하나님을 예

배하는 행위는 곧 반역으로 여겨진다. 2020

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9조는 

외국 이념, 특히 기독교를 미신으로 규정하

며 관련 자료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

다. 성경 한 권이나 찬양 가사 한 줄, 심지어 

속삭이는 기도조차 발각되면, 개인뿐 아니

라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

북한 청소년은 ‘청년교양보장법’에 따라 

종교를 살인이나 마약과 같은 반사회적 범

죄로 배우며 자란다. 국가보위성이 주도하

는 전방위 감시 속에서 주민들은 서로를 감

시하고 고발하도록 유도된다. 이처럼 일상 

전체가 감시와 억압으로 채워진 사회 속에

서도 지하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점차 그 규모와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복음을 품고 돌아간 한 여성

북한에서 태어난 주민 주민(가명)은 이 어

두운 현실 속에서 신앙의 희망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기아에 시달리다 중국으로 탈북

한 그녀는, 한 신앙 공동체의 쉼터에서 처음

으로 성경을 접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배워왔던 그녀는, 

말씀을 읽으며 전혀 다른 진리를 발견했고,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녀는 망명지에서 평안하게 살 수도 있

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 다시 북한

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북한 내 비밀 가정교

회를 이끌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녀는 “

들키면 노동교화소로 끌려가거나 더 큰 대

가를 치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럼에

도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생존을 넘어 헌신과 희생, 

그리고 소망의 여정을 보여준다.

◈비교되는 신앙의 현실

자유가 보장된 서구 사회에서는 신앙을 

공공의 영역에서 드러내는 것이 여전히 부

담스럽다.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직장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

이 꺼려진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예배의 시간

을 내는 일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성

도들은 체포와 사형의 위협 속에서도 예배

를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마주한 질문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안일한 

신앙에 강한 질문을 던진다. 그들은 단지 살

아남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

하며 살아간다. 자유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

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삶은 도전

이자 깨달음이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어

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흘려보내고 있는 것

은 아닌가?

그들의 박해는 우리의 기도를 일깨워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점점 

더 믿음에 냉소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

리는, 그들의 용기를 통해 침묵이 아닌 증언

을, 타협이 아닌 진리를 선택해야 함을 배운

다. 북한 교회의 이야기는 고난만의 이야기

가 아니다. 그것은 인내와 희망, 그리고 부

르심의 이야기다. 철저한 감시와 세뇌, 선전

으로 가득한 체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성장하고 있다. 당국

은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기독교 자료를 불

법화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자라고 있다. 미신이나 

점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

은 그만큼 절박한 삶의 증거이며, 동시에 희

망을 향한 갈망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누군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그러나 진심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 지하교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신앙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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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은 17세

기 영국 청교도 작가인 존 버니언(John Bu-

nyan, 1628-1688)의 우화 형식의 작품으로, 

주인공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성

경을 읽고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행하는 이야기로 돼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생전에 이미 11판까지 나

왔고, 판마다 각각 1만 부씩이나 인쇄됐으며, 

수백 년을 거치면서 전 세계 100개 이상 언

어로 보급된, 세계인이 애독하는 기독교 고

전이다. 한국에는 북미 선교사이자 목사인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1863-1937)이 

1895년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당시 외래 문

학들은 중국어나 일본어 원고를 번역해 소

개했지만, 『텬로력뎡』은 영어 원작을 1차 

문헌으로 하되 등장인물이나 용어는 중문본

(中文本) 『天路歷程』을 참고한, 한국 근대

의 첫 번역 소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게

일 선교사가 ‘조선과 미국의 기독교도의 우

애’를 다지기 위해 출간한다고 밝히긴 했으

나, 『텬로력뎡』을 출간하게 된 배경은 그

의 각별한 한국 사랑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서울의 연못골교회(현 연동교회) 목

사를 맡을 때까지 12년 동안 한반도의 구석

구석을 돌며 선교활동을 펴는 가운데 서민

들의 삶 속에 들어갔고, 한편으로는 한국인

의 정서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

다. 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식견은 저술로 입

증됐는데, 총 40편이 넘는 번역서와 단행본, 

그리고 국내외 신문잡지 기고를 합치면 400

여 편을 헤아린다. 그 중에는 잘 알려진 최

초의 영한사전인 『영한자전』(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번역

서인 『구운몽』, 『심청전』, 『춘향전』, 

『동국통감』 등이 있다. 한글 그 자체에 대

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해 차츰 한국어로 쓰

인 문학작품, 특히 고전소설, 시가, 민담 등

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Korean Repository, 

Korean Review 등 선교사들이 주로 읽는 잡

지에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데 앞장섰

다. 게일 선교사가 『텬로력뎡』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된 배경은, 성경 다음으로 사랑받

는 이 책을 통해 복음과 기독교적 가치관 및 

삶의 자세를 전달하고픈 마음이 있었기 때

문일 것이다. 또 게일은 이 소설을 속칭 ‘언

문’으로 불리는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더 많

은 사람이 기독교적 삶의 가치를 익히고 배

울 수 있으리라 판단했을 것이다.

게일은 자신의 한국어 교사였던 이창직

(1866-1936)과 자신의 부인 헤리엇(E. G. 

Harriet)의 도움으로 번역을 완료했고, 이를 

신식 인쇄기와 활자 주조기를 갖춘 배재학

당 부설 삼문출판사(Trilingual Press)에서 

발간했다. 『텬로력뎡』은 영문판과 유사하

게 본문 옆에 삽도를 실었는데, 다름 아닌 

당대의 풍속화가에게 의뢰하여 제작

한 판화였다. 삽도의 주인공 기산 김

준근(箕山 金俊根, 생몰월 미상)의 신

상에 대해 아직까지 소상히 밝혀진 

것은 없다. 하지만 그는 대한제국기

(1897-1910)에 부산, 인천, 원산 등 

개항장을 거점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찾은 여행가, 외교관, 상사 주재원, 선

교사 등에게 풍속화를 팔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준근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표시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자, 다른 화공

과의 협력과 판화 수법 공유 등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어 내한하는 사람

들의 수요에 부응하였다.

그렇게 팔려나간 작품들로 그는 국

내보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에서 더 인

정을 받게 되었다. 조선의 문화와 풍

속을 담은 그의 작품들은 내한인들의 

손을 거쳐 세계 각국으로 뻗어갔고, 

한국인의 풍속을 알리는 선두의 자리

에 서게 된 셈이다.

가령 한미수호통상조약 주역인 슈

펠트(R. W. Shufeldt) 제독이 조선

에 왔을 때 그의 딸 메리 슈펠트(Mary A. 

Shufeldt)가 동행하였는데, 그녀가 구입한 

풍속화는 본국으로 돌아간 뒤 스튜어트 컬린

(Stewart Culin)의 『한국의 놀이』(Korean 

Games, 1895)란 책에 수록돼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산의 예술은 

문화의 전령 역할을 하였다. 그의 작품은 현

재 프랑스 국립 귀메박물관, 영국 대영박물

관, 영국도서관, 비엔나박물관, 덴마크 국립 

코펜하겐박물관, 독일 함부르크 민속박물관,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동베를린 미술관, 

국립 모스크바 동양박물관, 네덜란드 국립 

라이덴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학자들은 대체로 선교사 게일이 김준근을 

부산 초량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한다. 초량

은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내

왕과 무역을 위해 문을 연 개항장이었는데, 

게일의 눈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조선의 다

양한 풍속을 담은 풍속화를 그리던 김준근이 

눈에 띄었을 것이다. 그 후 제임스 게일은 초

량에서 활동하던 김준근을 원산으로 초빙하

여 『텬로력뎡』의 삽도를 의뢰하였다.

선교사가 한국의 풍속화가에게 『텬로력

뎡』의 삽도를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할까? 무엇보다 선교사 게일은 이 책을 발

간할 때 책의 내용이 조선의 문화와 전통의 

특성을 살려 독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랐던 

것 같다.

이 방식은 게일이 품은 철학이기도 하지

만 『천로역정』을 세계 각국에서 발간할 

때 준수해온 방식이기도 했다. 가령 중국의 

경우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번스(Wil-

liam C. Burns)가 1853년 버니언의 ‘The 

Pilgrim’s Progress’를 ‘天路歷程’이란 용어

로 번역하면서 10점의 삽화를 넣은 것을 필

두로, 1871년 광동어로 번역된 선교사 피어

시(Rev. C. Piercy)의 『天路歷程 土話』에

는 명나라 복식과 풍물로 된 30점이 수록되

어 있다. 일본의 경우 선교사 윌리엄 화이트

(Rev. William John White)가 1886년 14점

의 삽화를 넣을 때 일본 에도 시대 복식 차림

의 인물들로 표현한 것이 그 예이다. 세 나라

의 삽화가 그 나라의 복식과 풍속에 따른 것

은 선교사의 의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

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최초로 한글 번역된 『텬로력뎡』은 

개화기 한국어 연구에 주요 문헌으로 손꼽힐 

뿐 아니라, 이 책에 수록된 42점의 목판 삽도

는 초기 기독교 미술 연구에 주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것은 이 작품이 기독교가 한반

도에 전래된 시기에 나온 귀중한 문화사료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독교 미술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등장인물이 한복과 갓을 쓰고 천사는 선녀

의 모습으로, 천국은 신선계로 표현하는 등 

토착화된 기독교적 도상의 출현 이후 후배 

작가들에 의해 기독교 미술을 관통하는 하나

의 흐름으로 인식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는 초기 전교(轉敎) 단계에서 기독교를 

서구 종교로 인식하는 대중의 선입견을 불식

시키고, 전통 문화 속에 스며들게 하여 친근

감을 높이려는 의도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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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첫 한글 번역 <천로역정> 한복 풍속화

게일 선교사의 각별한 한국 사랑

12년간 한국인들 정서·문화 체험

소설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과

삶의 자세 전하기 위해 번역해

배재학당 삼문출판사에서 발간

기독교 미술 관통 흐름 선구자

▲천로역정 중 ‘크리스천이 복음 전도사의 계도를 받다’(기산 김준근).

[서성록, 한 점의 그림] 기산 김준근의 『텬로력뎡』 삽도 탄생 배경

▲2023년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린 기산 김준근의 풍

속화 전람회 홍보 포스터.






